
GIST 입점 학생식당 ‘락락’ 박성미 대표,
학생복지 위해 GIST 발전기금 2천만 원 기탁

제9대 임기철 총장 취임 이후 발전기금 누적 납부액 32억 원
발전기금 유치 통해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도약 위한 초석 마련

- 2014년부터 10년간 학생식당 운영하며 ‘GIST 캠퍼스 맛집’으로 소문난 ‘락락’… 
“학생복지 향상 통해 GIST 학생들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

- 박성미 대표,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GIST 학생들에겐 ‘어머니’ 
같은 존재… “GIST도 학생들의 복지와 생활 여건 개선 위해 늘 노력할 것”

▲ 10월 21일(월) GIST 입점 학생식당‘락락’박성미 대표(가운데)가 GIST에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탁하고 임기철 GIST 총장(오른쪽)과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캠퍼스 내 입점 학생식당 운영업체 ‘락락’ 박

성미 대표가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10월 21일(월) 오후 2시 30분 행정동 5층에서 임기철 총장, 김상돈 교학부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김재관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10월 21일(월) GIST 입점 학생식당‘락락’박성미 대표가 GIST에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탁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용화 GIST 대외부총장, 남편 김재봉 씨, 박성미 락락 

대표, 임기철 GIST 총장, 김상돈 GIST 교학부총장, 김재관 GIST 대외협력처장

박성미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째 GIST 제2학생회관 2층에서 학생식당 ‘락

락’을 운영하며 학생을 비롯한 GIST 구성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GIST 학생들 사이에서 ‘캠퍼스 맛집’으로 입소문이 난 ‘락락’

은 특히 치즈돈까스(6,000원)와 제육덮밥(5,500원), 김치볶음밥(4,500원)이 인기 메

뉴로 알려져 있다.

박 대표는 “똑똑하고 예의 바른 GIST 학생들이 ‘내 아이들’이라는 생각으로 매 순

간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학생복지 향상을 통해 GIST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좀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락

락’이 만든 음식이 학생들의 학업과 연구 활동에 자양분이 되어 우리 사회가 필요

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기철 총장은 “박성미 대표께서는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는 우리 학생

들에게 그야말로 어머니와 같은 존재여서 학생들이 느끼는 감동은 더욱 클 것”이

라며 “GIST와 학생들에 대한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대학도 학생들의 복지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IST는 작년 7월 제9대 임기철 총장 취임 이후 지난 16개월간 발전기금 누

적 납부액이 모두 32억 원이며, 기부가 약정된 납부 예정액은 61억 원이라고 밝혔

다.

특히 누적 납부액과 납부 예정액에는 특훈교수기금 3억 원, 첨단AI기반융합연구기

금 3억 원 등이 포함돼 있어 인재 유치와 양성, AI 융합 연구를 통해 GIST가 세계

적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고 있다.

임 총장 본인 또한 취임 직후 발전기금 1억 원 기부를 약정하고 매월 급여의 약 

20%를 납부하고 있다.  


